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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부모, 가족, 사회적요인 및 자녀 개인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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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살펴보고 해당 변수의 

효과 크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출간된 한부모 가정 자녀 관련 42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부모, 가족, 사회 및 자녀의 개인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어떠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자녀 개

인요인(ESr = .38), 사회적요인(ESr = .36), 가족요인(ESr = .24)과 부모요인(ESr = .24) 순으로 평균 효과크

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자녀 개인요인과 맺는 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상세 분

석한 결과,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는 가족기능, 부모의 부정적 의사소통방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

였으며, 외현화 문제는 부모의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과 중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

회적응 및 생활만족도는 가족탄력성, 친구지지와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수들

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요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 관련된 임상적 의의 및 제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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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다양한 구조와 체계

를 형성하고 있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양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모델은 온전한 

가족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로, 현대 가족의 

수많은 범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Teachman 

et al., 2000). 다양한 가족 유형의 증가는 전세

계적인 현상이며, 이 중 한부모가구 수의 증

가는 OECD 국가들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1).

한부모가정(Single-Parent Family)은 양친 중의 

한쪽 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

한다(배호중 외, 2021). 한부모가정은 배우자의 

죽음, 이혼, 미혼 부모, 별거, 유기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게 되며(Anderson & Sabateli, 2011/ 

2016),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는 가족 형태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2,089만 1천 가구) 중 한부모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152만 9천 가구가 한

부모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진, 

2021).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형성의 원인도 다

양한데, 이혼이 81.6%, 사별이 11.6%, 기타가 

6.7% 순으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형성

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부

모가정 자녀는 중학생 이상이 56.3%, 초등학

생이 31.7%, 미취학 연령이 12.1%의 분포를 

보여 청소년 자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

나, 유․아동 자녀의 비율도 43.8%로 높은 것

으로 드러났다(배호중 외, 2021). 한부모가족으

로의 전환은 가족구성원에게 있어 삶의 주요

한 사건이자 위기 요인으로, 특히 미성년 자

녀의 경우 발달 및 적응에 있어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비록 모든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

은 아니지만 그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들

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

기에, 과거 한부모가정에 대한 연구는 부적

응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선행 연구(Amato, 2000; Hetherington & Kelly, 

2002)에 따르면, 한부모는 일상의 변화, 경제

적 변화, 역할 부담과 같은 현실적 문제와 배

우자를 잃은 슬픔, 상실감과 외로움 등의 정

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요구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오승환(2001)은 한부모가정 청소년과 양

부모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실태를 비

교한 연구에서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양부모가

정 청소년에 비해 심리사회적 문제와 행동문

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학업성적 또

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적응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였다. Astone과 Mclanahan(1991)

은 이혼 가정 자녀는 부모 이혼 경험으로 인

해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와 학업 곤란 등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으

며, 많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양한 문

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

다(Wallerstein, 1985). Clark과 동료들(1994)은 부

모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에 걸친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비

행정도가 부모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사망 

이후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성

인기에 우울이 유발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처럼 기존의 가족 담론은 한부모가정 자녀 

집단에 대해 부적응의 원인과 그 관련성을 논

의하는데 집중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점차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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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자녀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는 

관점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적응적인 삶을 방증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박진영(2000)은 가족이 구조적인 약점이 있

더라도 가족 내 자원 및 강점을 찾는다면 적

응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의빈(2022)은 긍정적인 적응 양상을 보이는 한

부모 가정 청소년 집단을 주시하며, 이들이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경험한다는 것에 주목하

였다. 최현숙(2004)은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양

부모가정 청소년에 비해 문제해결 능력이 높

다고 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학교생

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교규칙, 교사관계, 또

래관계 등에서 양부모가족 청소년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밝혀낸 연

구결과(박상희, 2009)가 존재한다. 또 정묘순

(2011)은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부모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

소년은 가족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아분

화도와 학교적응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부모 자녀

의 적응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을 

포함한 사회적응과 생활만족도 등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검토하는 개별연구들

이 상당히 축적되었다. 그럼에도 선행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 그

간 진행되어 온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다 포괄

적으로 검토하여,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

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고도 가능한 상태

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 혹은 이보다 

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과 같은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일회성 사건으

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며, 자녀에게 

장․단기적으로 주요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부모가정 자녀들의 심

리사회적 적응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효과적인 개

입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체계적

이고 계량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메타분석은 선행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경험적 

결과를 통합하여 분석이 이루어지므로(이재희, 

김은영, 2019), 그간 선행 연구를 통해 축적된 

한부모가정 자녀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자녀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실시하여,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

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를 살

펴보고 그 영향 요인들의 효과크기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부

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부모, 가족, 사회 및 자녀의 개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에 속하는 자원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리차드 러너

(Lerner, 1994)의 발달적 맥락주의(developmental 

contextualism)는 성장하는 개인과 그 개인이 살

고 있는 생태학적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

점을 맞춘다. 여기서 맥락이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 체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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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몸담고 있는 물리적 환경, 개인 자신 

및 개인과 관련을 맺는 유의미한 타인 모두를 

포함한다(장휘숙, 2013). 이렇듯 인간의 발달은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변화하는 개인과 변

화하는 환경 사이의 계속적 교류 및 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며, 개인 자신을 포함하여 개인

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부모, 가족 및 사회적 

요인은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일 것이라 판단되

었다.

한편 부모의 양육 방식 및 부모와 자녀 간

의 관계는 유․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곽금주, 2016).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가족

과 공유하는 시간이 여전히 많지만 또래관계

의 비중도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자녀의 연령

이 증가할수록 가족만큼이나 또래의 영향도 

크게 받게 된다(이순형 외, 2005). 특히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부

모와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또래와의 애착관계

를 추구하는 발달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

로(Ainsworth, 1989),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

도 연령에 따라 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

타날 것이라 예측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통제적 양육을 할수록 유아는 내재

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박진아, 2010), 부모의 양육 및 

양육 관련 경험이 유아에게 있어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한부모가정 아동의 경

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 애착 및 또래로

부터 받는 지지가 내재화문제에 대처할 수 있

는 주요한 자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

미자, 2005). 또 김승경(2004)은 여러 지지체계 

중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이혼가정 아동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임을 시사했는데, 이는 

부모 관련 변인이 학령기 한부모가정 자녀에

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변수가 됨을 상기시키

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이주리(2008)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곧바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아존중감, 

인지적 특성 등의 자녀 개인요인을 통해 좌우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남영옥(2010)은 또래

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있고 교사지지 및 개

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

도가 긍정적일수록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학교 

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

구들은 한부모가정 자녀의 연령에 따라 영향

을 미치는 변수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란 예측

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

으로 한 개별연구를 메타분석에 포함하여, 자

녀의 연령에 따라 적응 관련 요인 간 관계성

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 관련된 영향요인(가족, 부모, 사회, 자녀 개

인) 간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중 내재화문제와 관련된 영향요향의 효과크기

는 어떠한가?

셋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중 외현화문제와 관련된 영향요인의 효과크기

는 어떠한가?

넷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중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과 관련된 영향요인 

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다섯째, 자녀 연령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의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 요인 간 상관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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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발견

데이터 베이스 검색을

통해 발견한 연구

(N = 727) 

→
  제외한 연구와 그 이유 (N = 292)

• 중복 검색된 자료 제외

┃

문헌 선별
검색자료

(N = 435)
→

  제외한 연구와 그 이유 (N = 296)

• 제목, 저자, 연도 비교를 통한 중복 자료 제외

• 학술지와 학위논문 중복된 자료 제외

┃

선정 기준 
검토

제목과 요약을 통해

선별된 연구

(N = 139)

→

  제외한 연구와 그 이유 (N = 60) 

• 주제와 관련 없는 연구

• 프로그램 개발 및 실태 연구

• 연구보고서,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 자료

  및 질적연구

┃

본문(Full-text)을 통해

선별된 연구

(N = 79)

→

  제외한 연구와 그 이유 (N = 37)

• 상관계수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

• 원문 비공개 논문

┃

최종 선정
최종 선정된 연구

(N = 42)

그림 1. PRISMA flow chart

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 상의 수집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

적 적응과 관련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2부터 2022년 사이에 출간된 석,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을 검색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추출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kr), 누리미디어(www.dbpia.co.kr)와 국

회도서관(www.nanet.go.kr)의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을 위해 ‘한부모’, ‘한

부모가족’, ‘한부모가정’, ‘모자가정’, ‘부자가

정’, ‘이혼가정’, ‘미혼모’, ‘싱글맘’, ‘편모’, ‘자

녀’, ‘적응’, ‘외현화’, ‘내재화’, ‘우울’, ‘학교생

활’, ‘생활만족’ 등 다양한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또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 전

체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영유아’, 

‘유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

생’, ‘청소년’ 등 연구대상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대상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42편의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분

석대상 연구물의 추출 과정을 flow chart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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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데이터

베이스 검색을 통해 수집된 논문은 727편이었

다. 이 중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 352편을 제

외하여 1차적으로 435편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435편의 논문 중 제목, 연도, 저자 비교를 통

한 중복 자료를 다시 제외하고 학위논문이 학

술지에 중복으로 실린 논문 60편을 제외하여 

375편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이후 주제와 관

련 없는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실태 연구, 

연구보고서,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자료 및 질

적연구 296편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문

을 살펴 상관계수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과 원

문 비공개 논문 37건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42편의 연구가 본 논

문의 메타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결

과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42편의 논문 중 석사

학위논문이 14편, 박사학위논문이 5편, 학술논

문이 23편이었다.

분류기   자료 코딩

분류기준

심리사회적 적응 분류기준.  Achenbach(1990)

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해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사회성 문제의 세 가지 하

위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내재화 문제에는 위

축,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등이 포함되며, 

외현화 문제는 비행, 공격행동처럼 타인을 해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등 과소 통제된 행동

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성 문제는 사회행동, 학

업수행정도, 사회활동 등을 포괄하여 다루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

성, 비행, ADHD 등 외현화 문제를 포함하는 

한편,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응과 생활만족 등

의 사회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포함하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

된 영향요인 분류기준.  본 연구에서는 한부

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

향요인을 가족, 부모, 사회 및 자녀 개인요인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모와 가족이라는 

용어 간에는 종종 근접한 유대관계가 있는데, 

부모는 하나의 가족단위에 포함되며 양육자로

서의 부모역할은 가족 생활의 기본 특징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

는 부모요인과 가족요인을 각각의 개별 요인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족’이란 용어는 연대감과 소속감을 

상징하며, 가족관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식

과 관련된 사회적․ᆞ정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McCarthy & Edwards, 2013). 따라서 가족

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

는 변인들은 가족요인으로, 부모-자녀 양육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들은 부모요인

으로 분류하여 각 하위요인 간 차별성을 두었

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요인에는 가족기능, 가

족응집성, 가족탄력성, 가족 SES가 하위요인에 

포함되었다. 가족기능이란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족체계 내에서 위치와 역할, 전체가족으로

서 정체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개념

(유영주, 1993)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인가 

역기능인가의 측면에서 가족을 평가하는 것으

로 간주하였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내 구성원 

간 친밀감과 유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으로(Olson et al., 1983), 가족관계의 질, 가족 

유대감, 가족지지 등의 하위요인을 가족응집

성의 범주에 넣었다. 가족탄력성은 역경에 노

출된 가족구성원들에 있어서 적응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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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스트레스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으

며(Patterson, 2002), 위기와 역경에 대응하는 

가족의 대처와 적응의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

다.(양옥경, 김연수, 2003).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가족적응력을 가족탄력성의 범주에 포함

하였다.

부모요인은 한부모가 된 후 양육기간, 양육

태도(긍정 및 부정), 의사소통방식(긍정 및 부

정), 비양육부모와의 관계(긍정 및 부정)와 공

유시간을 중심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양육태도, 

의사소통방식과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는 여러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육 요인으로, 양육태도의 경우에는 

자율성지지, 합리적 설명, 애정적, 민주적, 수

용적 양육 등을 긍정적 양육태도에 포함하였

으며 거부적, 지시적, 비일관적 양육 등은 부

정적 양육태도로 분류하였다. 의사소통방식은 

개방적, 반응적이거나 친밀한 경우 긍정적 의

사소통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문제적, 지시적 

의사소통방식은 부정적 의사소통방식의 범주

에 포함하였다. 또한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는 

자녀가 인식하는 비양육부모와의 친밀도 및 

관계의 질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으로 구분

하였다. 비양육부모란 이혼, 별거 등에 의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를 의미하며, 자녀

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이 없는 경우를 포

함한다(김영희, 한경혜, 2006).

사회적요인에는 친구지지, 교사지지, 이웃

지지, 전문가지지 및 지역사회지지가 하위요

인으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 개인요

인에는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기술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여 한부모가

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알

아보았다. Gresham과 Elliot(1990)은 사회기술의 

영역에 책임(responsibility), 공감(empathy), 자

기통제(self-control), 협력(cooperation), 자기주장

(assertion) 등의 개념을 아우르고 있다（김용석, 

홍지영, 2007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책임감, 공감능력, 자기조절 등의 요인을 

사회기술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자료 코딩

본 연구에서는 총 42편의 연구물에 대한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와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로 구분하고,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요인, 부모요인, 사

회적요인과 자녀 개인요인으로 범주화하여 

각각 코딩하였다. 총 42편의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관련 66개 효과크기, 외현화 문제관련 77

개의 효과크기,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관

련하여 114개의 효과크기를 구하여 최종 메

타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값으로 상관계수

의 부호를 투입하였으며, CMA3(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에 따라 상관계수 값이 정적과 부적의 결

과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방향성 보다는 그 강도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한 목적이므로 이를 절대값으로 입력하여 종

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코딩 오류

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심리 전공자이자 심

리치료학 교수와 박사과정생이 자료를 교차검

토하였다. 

자료분석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CMA3 

(Comprehensive Meta-Analysis) 프로그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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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메타분석 연구에서 동질성 검증(test 

of homogeneity)은 모든 효과크기들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값인가를 검증하는 것으

로(오성삼, 2002), Q값은 효과 크기의 동질성

(homogeneity)을 검증하는데 사용된다(황성동, 

2019). Q값의 영가설(H0: 연구간 실제분석 = 0 

또는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 크기는 동일하

다)이 기각될 때 효과크기들이 동질하지 못함

을 의미한다. 효과크기의 이질성(heterogeneity)

을 나타내는 지수로 I
2가 있으며, 이는 총분산

에 대한 실제 분산 비율을 나타낸다(황성동, 

2019). 일반적으로 I2가 25%이면 이질성이 작

은 것으로 해석되며 50%이면 중간크기 정도, 

75% 이상이면 매우 큰 이질성을 보이는 것으

로 해석된다(Higgins et al., 2003). 만약 이질성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이질적 분포를 이루

고 있는 자료들의 분석을 찾기 위해 하위요인

별, 특성별로 조절변수(moderator)의 영향력을 

검증한다(황성동, 2019). 본 연구에서는 Qw값을 

제시하여 같은 하위영역 내 동질성을 검증하

였으며, Qb값을 통해 하위영역 간 동질성을 

검토하였다. QW값은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가 

전반적으로 유사한지를 검증하는 범주내 동질

성 검사이며(이재림 외, 2013), 유의미한 QW값

은 하위영역 또는 조절변수 간 효과크기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Qb값은 범주

간 동질성에 대한 검정량이므로(이재림 외, 

2013), 유의미한 Qb값은 하위영역 내 효과크기

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개별연구간 효과크기가 연구의 상

황에 따라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무선효과모형은 연구 간 이질성

이 심한 경우 작은 규모의 연구에 더 높은 가

중치를 부여하고, 더 큰 규모의 연구에는 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고정효과모형보

다 더 넓은 신뢰구간을 제공한다(김수영 외, 

2011).

한편, 본 연구는 출판편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unnel plot을 산출하고 Egger의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Funnel plot의 X축은 효과크기, 

Y축은 표준오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Funnel 

plot에서 깔대기 모양이 좌우대칭이면 편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Egger의 회귀분

석은 효과크기와 표준오차의 관계를 회귀식으

로 설명하여 출판편향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출판편향이 발견된 경우, 

Duval과 Tweedie(2000)의 Trim-and-Fill값을 확인

함으로써 누락된 연구 수를 추정한 후 메타분

석에 반영하여 비대칭을 대칭으로 교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교정 후 효과크기의 변화

가 10%보다 적으면 출판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Sutton et al., 2000).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에 해당되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각 연구물

에서 제시된 상관계수 r을 통해 평균 효과크

기를 산출하였다. 효과크기는 각 연구에서 제

시되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통합하거나 비

교할 수 있도록 공통 단위로 변환시켜놓은 것

을 의미하며(오성삼, 2002),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 정도를 검증하는 효과크기인 

ESr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상관계수를 Fisher의 Z로 변환

한 다음, 상관계수 값으로 재변환하여 결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Fisher의 Z값이 상관계수보

다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이다(Borenstein et 

al., 2009).

분석의 수가 하나인(k = 1) 경우 개별 변수

의 평균효과크기를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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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unnel Plot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인군별 평균효

과크기 분석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산출된 

상관관계의 효과크기는 선행 메타분석에 따라 

Cohen(1988)의 기준을 사용하여 해석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효과크기의 유의성

을 확인하였다. 산출된 효과크기는 Cohen의 해

석 기준에 따라 ESr ≤ .10인 경우 작은 효과

크기, .10 ~ .50 사이는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ESr ≥ .50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황성

동, 2019).

결과 및 해석

동질성과 이질성 검증

일반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면 개별 

연구에서 도출된 효과크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크기 간 차이

(differences in effect sizes)를 효과크기의 이질성

(heterogeneity)이라 부른다(황성동, 2019). 본 연

구에서는 Hedges와 Olkin(2014)의 Q값 및 이질

성을 백분율로 재구성한 I2값을 산출하여, 앞

서 추출된 자료가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동질성 Q값은 

5919.71로 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개별 효과크기들이 동질하지 않다

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질성 I
2값도 

96%로 나타나, 연구 간 이질성이 매우 큰 상

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출 편향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개별 효과크기들

의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고 출판 편향을 확

인하기 위해 Funnel plot 분석과 Egger의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에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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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될 연구
95% CI

Q
ESr LL UL

관측값 .21 .20 .21 5919.71

교정값 0 .21 .20 .21 5919.71

표 1. Trim-and-Fill 교정값

특성 구분 사례수 %

논문유형

석사학위논문 14 33.3

박사학위논문 5 11.9

학술논문 23 54.8

연구대상의 연령

미취학 2 4.8

초등학생 16 38.1

초․중학생 5 11.9

초․중․고등학생 3 7.1

중학생 9 21.4

중․고등학생 6 14.3

고등학생 1 2.4

표 2. 분석 상 연구의 일반  특징(N = 42)

는 바와 같이 효과크기의 표준오차 분포에 있

어 다소의 비대칭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Egger

의 회귀분석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나(Intercept = 2.14, p < .001) 출판편향의 가

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Trim-and-Fill 분석을 실시하여 출판

편향이 실질적으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정하려 하였다.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ESr = .21 Q = 5919.71로 관측값

과 교정값이 동일하여 교정되어야 할 연구는 

0으로 나와 효과크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종합하였을 때 본 연구의 효

과크기는 출판편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분석 상 연구의 일반  특징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된 연구들의 

일반적 특징은 표 2와 같다. 결과적으로 분석

에 포함된 42편의 논문 중 석사학위논문이 14

편(33.3%), 박사학위논문이 5편(11.9%), 학술논

문이 23편(54.8%)이었다. 연구에 대상이 된 한

부모가정 자녀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초등학

생(38.1%)이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초등학

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

수를 차지하였다. 중학생(21.4%), 중․고등학생

(14.3%)과 초․중학생(11.9%)이 각각 그 뒤를 

이었고,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

편(4.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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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인 k ESr 95% CI QB QW I2

전체 235 .29*** .27~.32 - 5919.71*** 96.05

관련변인

가족요인 46 .24*** .19~.30

975.65***

743.70*** 93.95

부모요인 93 .24*** .21~.27 3449.04*** 97.33

사회적요인 41 .36*** .31~.40 344.01*** 88.37

자녀개인요인 55 .38*** .34~.42 407.33*** 86.74

*p < .05, **p < .01, ** p < .001.

표 3.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  응과 련된 향요인 간 계: 체 효과크기 분석 결과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  응과 련된 

향요인별 평균 효과크기 분석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적응과 관련

된 영향요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

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요인군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235개의 효과크기에 대

한 전체 효과크기가 .29로 산출되었다. 이는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 해석 기준으로 

보면, 중간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각 요인군 

별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 자

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자녀개인요인(ESr = 

.38), 사회적요인(ESr = .36), 가족요인(ESr = 

.24)과 부모요인(ESr = .24)) 순으로 평균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자녀요인과 맺는 관

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 

변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내재화문제와 관련

된 하위요인 간의 전체 효과크기는 ESr = .25

로, Cohen(1988)이 제안한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한부모가정 자

녀의 내재화문제는 자녀 개인요인(ESr = .41)

과 가장 큰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가족요인, 부모요인, 사회적요인은 각각 

.24, .20, .21의 효과크기를 보여, 자녀 개인요

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보이

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 중 외현화문제와 관련된 영향요

인 간 관계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전체 효

과크기는 ESr = .21로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

으며, 자녀개인요인(ESr = .24), 부모요인(ESr 

= .22), 사회적요인(ESr = .18), 가족요인(ESr = 

.15)의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

도와 관련 변인들 간 전체 효과크기는 .36으

로 나타났으며, 가족요인, 부모요인, 사회적요

인, 자녀 개인요인이 각각 .30, .30, .40, .41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요인과 자녀 개인요인의 효과

크기가 다른 두 요인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

되어,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

족도와 더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련된 향

요인 간 상 의 효과크기 분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를 조명하기 위

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중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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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변인 관련 변인 k ESr 95% CI QB QW I2

전체 66 .25*** .22~.29 - 2070.7*** 96.86

내재화

가족요인 13 .24*** .14~.34

239.16***

235.21*** 94.9

부모요인 33 .20*** .16~.25 1477.09*** 97.83

사회적요인 7 .21*** .12~.30 26.71*** 77.54

자녀개인요인 13 .41*** .31~.49 92.53*** 87.03

전체 55 .21*** .16~.25 - 1850.30*** 97.08

외현화

가족요인 14 .15*** .10~.20

22.60***

28.62** 54.58

부모요인 30 .22*** .16~.28 1750.57*** 98.34

사회적요인 2 .18** .05~.31 .01 .00

자녀개인요인 9 .24*** .14~.35 48.49*** 83.5

전체 114 .36*** .33~.39 - 1117.87*** 89.89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

가족요인 19 .30*** .19~.40

194.30***

385.15*** 95.33

부모요인 30 .30*** .25~.34 152.69*** 81.01

사회적요인 32 .40*** .35~.44 257.42*** 87.96

자녀개인요인 33 .41*** .36~.45 128.30*** 75.06

*p < .05, **p < .01, ***p < .001.

표 4.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  응과 련된 향요인 간 계: 향요인별 상 의 효과크기

재화문제와 관련된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

화문제와 관련 하위요인 간 효과크기를 분석

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관련된 영

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는 대부분 중간 정

도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내재화문제는 가

족요인의 하위요인인 가족기능(ESr = .45)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부모-자녀 간 부정적 의사소통방식

(ESr = .41), 자녀의 자아존중감(ESr = .41), 가

족응집성(ESr = .38)과 자녀의 자아탄력성(ESr 

= .34)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더 유의하

게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대한 영

향력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가족요인 중 

가족 SES(socioeconomic status)와 가족탄력성은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각각 .14, .26

으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부모

요인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와 비양육부모와의 부정적 관계는 각

각 .29, .24, .14로 중간 효과크기인 것으로 분

석되어 긍정적 양육태도와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의 관계가 더 큰 것이 확인되었

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사회적

요인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는 지역사회지지(ESr 

= .28), 친구지지(ESr = .15), 이웃지지(ESr = 

.14)의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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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변인 관련 변인 k ESr 95%   CI QB QW I
2

내재화

가족요인

가족 SES 7 .14
*

.03~.24

149.21
***

74.66
***

91.96

가족기능 1 .45*** .32~.56 .00 .00

가족응집성 4 .38
***

.29~.47 11.35
**

73.56

가족탄력성 1 .26
***

.15~.36 .00 .00

부모요인

공유시간 4 .11 .00~.22

60.75
***

10.34* 70.99

부모양육태도_긍정 7 .29
***

.23~.36 13.16
*

54.41

부모양육태도_부정 7 .24
***

.16~.31 39.37
***

84.76

비양육부모와의

관계_부정
3 .14

*
.03~.25 248.27

***
99.19

양육기간 6 .13 -.02~.28 1093.4
***

99.54

의사소통방식_긍정 4 .18 -.01~.36 11.8** 74.57

의사소통방식_부정 2 .41
***

.22~.57 .00 .00

사회적요인

교사지지 1 .10 -.09~.28

15.20
**

.00 .00

이웃지지 1 .14* .03~.25 .00 .00

지역사회지지 3 .28
***

.17~.39 11.29
**

82.29

친구지지 2 .15
**

.06~.25 .22 .00

자녀

개인요인

자아존중감 12 .41
***

.50~.31
1.63

97.41
***

88.71

자아탄력성 1 .34
***

.49~.17 .00 .00

*p < .05, **p < .01, ***p < .001.

표 5.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련된 하  향요인 간 상 의 효과크기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 요인 중 

공유시간, 양육기간과 긍정적 의사소통방식은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유의하지 않

은 관계를 나타내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 화문제와 련된 향

요인 간 상 의 효과크기 분석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인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와 관련된 영향요인 간 상

관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 영향요인의 하위요인간 간 상관의 전

체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

어 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는 부

모요인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의사소통방식

(ESr = .43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간 부정적 의사소통방

식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에 있어 

주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 가족요인의 하위요인인 가족탄력성

(ESr = .32), 가족기능(ESr = .27)과의 관련성은 

가족의 회복력, 대처능력과 순기능이 한부모

가정 자녀의 행동상의 어려움을 완화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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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변인 관련 변인 k ESr 95% CI QB QW I
2

외현화

가족요인

가족 SES 5 .06
***

.03~.10

24.57
***

1.98 .00

가족기능 2 .27
***

.17~.38 .04 .00

가족응집성 6 .15
***

.09~.21 2.04 .00

가족탄력성 1 .32
***

.17~.46 .00 .00

부모요인

공유시간 2 .07 -.05~.20

51.05***

1.90 47.45

부모양육태도_긍정 7 .26
***

.21~.31 3.88 .00

부모양육태도_부정 8 .27
***

.20~.35 30.85
***

77.31

비양육부모와의

관계_긍정
1 .04 -.11~.19 .00 .00

비양육부모와의

관계_부정
2 .17 -.10~.42 695.76

***
99.86

양육기간 5 .13 -.03~.29 966.43
***

99.59

의사소통방식_긍정 2 .10 -.12~.30 .26 .00

의사소통방식_부정 3 .43
***

.28~.56 .43 .00

사회적요인 교사지지 2 .18
**

.05~.31 - .01 .00

자녀     

개인요인

자기효능감 1 .02 -.07~.10
17.28

***
.00 .00

자아존중감 8 .27
***

.17~.37 31.21
***

77.57

*p < .05, **p < .01, ***p < .001.

표 6.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 화문제와 련된 하  향요인 간 상 의 효과크기

있는 유의미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는 부모

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와 각

각 .26과 .27로 중간 효과크기가 확인되어, 한

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부모

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와 사회적요인 간 관

계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교사지지가 .18로 

나타나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한편, 

가족응집성은 .15로 중간 효과크기를, 가족 

SES는 .06으로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부

모와의 공유시간, 자녀의 자기효능감 등은 한

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와 관련성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 응  생활 만족과 

련된 향요인 간 상 의 효과크기 분석

본 연구의 네 번째 연구문제 조명을 위해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를 산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

회적응 및 생활만족도는 가족요인 중 가족탄

력성(ESr = .56)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 중 친구지지(ESr = 

.51) 역시 큰 효과크기를 보여 한부모가정 자

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주요한 관련

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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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변인 관련 변인 k ESr 95% CI QB QW I
2

사회적응

및 생활   

만족도

가족요인

가족 SES 5 .03 -.01~.07

290.5
***

1.94 .00

가족기능 5 .25*** .13~.37 18.61*** 78.50

가족응집성 7 .41
***

.29~.52 61.49
***

90.24

가족탄력성 2 .56
***

.3~.74 12.62
***

92.07

부모요인

공유시간 6 .24*** .13~.35

39.14***

43.24*** 88.44

부모양육태도_긍정 10 .36
***

.27~.44 36.31
***

75.21

부모양육태도_부정 1 .31
***

.19~.42 .00 .00

비양육부모와의

관계_긍정
4 .21

***
.15~.26 2.61 .00

의사소통방식_긍정 7 .34
***

.25~.42 27.66
***

78.31

의사소통방식_부정 2 .18* .02~.34 3.72 73.11

사회적요인

교사지지 11 .35
***

.24~.45

63.07***

102.83
***

90.27

이웃지지 1 .48
***

.39~.56 .00 .00

전문가지지 2 .22*** .12~.31 .60 .00

지역사회지지 10 .36
***

.28~.44 73.08
***

87.68

친구지지 8 .51
***

.46~.56 17.85
*

60.78

자녀    

개인요인

자기효능감 3 .31*** .21~.40

18.00***

3.42 41.55

자아존중감 20 .39
***

.33~.45 97.68
***

80.55

자아탄력성 7 .49
***

.44~.53 4.12 .00

사회기술 3 .42*** .32~.52 5.09 60.68

*p < .05, **p < .01, ***p < .001.

표 7.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 응  생활만족도와 련된 하  향요인 간 상 의 효과크기

래와의 지지적인 관계가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변수

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자녀 개인

요인의 하위요인은 .31에서 .49의 중간 효과크

기를 보여,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자녀 개인이 가진 내적 보

호요인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한부모가

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는 교사지

지, 이웃지지, 지역사회지지와 각각 .35, .48, 

.36의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으며, 

가족응집성(ESr = .41), 긍정적 양육태도(ESr = 

.36), 긍정적 의사소통방식(ESr = .34) 역시 중

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한편, 한부

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가

족기능(ESr = .25), 부모-자녀 공유시간(ESr = 

.24), 비양육부모와의 긍정적 관계(ESr = .21), 

부정적 의사소통방식(ESr = .18)과 전문가지지

(ESr = .22))와는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다

른 하위요인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이었으며, 가족 SES(ESr = .03)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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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요인 관련 변인 연령 K ESr 95% CI QB QW I
2

내재화

가족요인
초등학생 1 .45*** .32~.56

13.47
***

.00 .00

중,고등학생 7 .26
***

.12~.4 192.04
***

96.88

부모요인

미취학 9 .17
***

.07~.25

60.99***

1247.72
***

99.36

초등학생 2 .32*** .16~.47 1.84 45.65

중,고등학생 9 .14
**

.06~.22 84.59
***

90.54

사회적요인 중,고등학생 4 .27
***

.17~.37 - 9.93
*

69.77

자녀개인요인
초등학생 4 .44*** .35~.53

1.660
5.86 48.77

중,고등학생 3 .48
***

.35~.58 12.22
**

83.63

외현화

가족요인
초등학생 4 .27

***
.2~.35

19.73
***

.94 .00

중,고등학생 8 .09*** .05~.12 7.74 9.51

부모요인

미취학 8 .18
**

.06~.29

9.60
**

1634.4
***

99.57

초등학생 4 .23
***

.16~.3 2.43 .00

중,고등학생 9 .21*** .12~.3 38.07*** 78.99

사회적요인 중,고등학생 2 .18
**

.05~.31 - .01 .00

자녀

개인요인

초등학생 4 .28
*

.05~.48
.74

32.51
***

90.77

중,고등학생 2 .24 -.12~.55 12.72*** 92.14

사회적응

및 생활

만족도

가족요인
초등학생 8 .24

**
.09~.38

3.66
137.05

***
94.89

중,고등학생 3 .31
**

.08~.5 11.71
**

82.93

부모요인
초등학생 14 .39*** .32~.45

66.55
***

45.87*** 71.66

중,고등학생 11 .22
***

.18~.27 27.41
**

63.52

사회적요인
초등학생 23 .38

***
.31~.44

4.76
*

229.71
***

90.42

중,고등학생 6 .42*** .36~.47 14.44* 65.38

자녀

개인요인

초등학생 16 .43
***

.37~.48
9.22**

62.51
***

76.00

중,고등학생 9 .37
***

.29~.45 27.41
***

70.81

*p < .05, **p < .01, ***p < .001.

표 8. 자녀 연령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  응 련 요인 간 상 의 효과크기

자녀 연령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

회  응과 련 요인 간 상 의 효과크기

본 연구의 마지막 연구문제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 요인 간 관계

가 자녀 연령에 의해 중재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자녀 연령에 따른 분석이 가능한 연구

들을 대상으로 효과크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한부모가정 자

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군의 

효과크기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

으며, 대부분의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이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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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녀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

학생의 경우, 부모요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요인 다수와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

와 자녀 개인요인 간 효과크기는 중, 고등학

생과의 효과크기(ESr = .48)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중, 고등학생 자녀에서 자녀 개인요인

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와 관련 영향

요인 간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

대에서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가운

데 가족요인, 자녀요인과 초등학생과의 효과

크기는 각각 .27과 .28로 나타나,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의 외현화문제는 가족요인, 자

녀 개인요인과 더 큰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과 

관련 영향요인 간 관계의 효과크기를 살펴보

면, 가족요인은 중, 고등학생과 부모요인은 초

등학생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

만족에 있어 사회적요인은 중, 고등학생(ESr = 

.42)과 가장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자녀 개인요인은 초등학생(ESr = .43)

과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출간된 총 42편의 연구들에 대

한 메타분석을 통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

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

해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

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파악하고, 더 나

아가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자녀

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다

양한 군으로 분류하고, 그 영향요인을 다시 

세분화하여 각각의 세부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

해 주의를 기울였다. 이에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 범주에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와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을 포함시

켰으며, 이 변인들과 가족요인, 부모요인, 사

회적요인과 자녀 개인요인이라는 각각의 영향

요인들과 그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

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녀의 연령을 중재변

인으로 설정하여,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

회적 적응에 관련된 영향요인 간 관계에서 자

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토하였

다. 본 연구문제의 주요한 발견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재화문제는 자녀 개인요인과 .41의 효과크

기를 나타내었으며 가족, 부모, 사회적요인과

는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다. 한부모가정 자녀

의 외현화문제는 관련 영향요인과 크게는 .24

(자녀 개인요인에서), 작게는 .14(가족요인에서)

의 상관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한편 사회

적응 및 생활만족도에서는 사회적요인과 자녀 

개인요인이 각각 .40과 .41의 상관의 효과크기

를 나타내었고, 가족요인과 부모요인은 각각 

.30으로 사회적요인과 자녀개인요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각 요

인군 별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자녀

개인요인(ESr = .38)이 한부모자녀의 심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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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적응과 가장 큰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적응은 가족 

결손의 측면보다는 자아존중감, 대처기제와 

같은 자녀의 개인적 자원에 의해 결정되고 있

음을 밝혀낸 기존 연구결과(안보영, 2012; 이

숙, 지선례, 2010)와 일치하였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

된 영향요인 간 관계를 하위요인별로 상세 분

석한 결과, 가족기능, 가족응집성과 같은 가족

요인의 하위요인과, 부모의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 자녀 개인요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

력성이 내재화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

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

부모가족 자녀의 적응이 가족기능에 따라 결

정된다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한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아동․

청소년의 내재화문제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

혀낸 선행연구(김영희, 안상미, 2008; 이혜림 

2016)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 긍정적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향후 건강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전략 확

립에 중점을 둔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가족건강성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관

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한

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와 자녀 개인요인

과의 큰 관계성은 한부모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자녀의 자아존중감

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김선아, 2011; 엄연주, 김수영, 

2016; 차유림, 2012).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

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으로 부모와 

같이 의미있고 중요한 주변 인물들의 태도로

부터 형성 및 발달되므로(이지은, 2015), 부모, 

교사 및 또래의 건강한 기대와 수용적인 태도

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유지 및 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

겠다. 종합해 볼 때,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

화문제는 가족, 부모 및 자녀 개인요인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족체계 및 자녀의 개

인 내적 보호요인 강화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 한부모가정 자녀

의 내재화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 영

향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부

정적 의사소통방식이 외현화문제와 가장 큰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족

탄력성과의 관계성이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기능, 가족응집성, 양육태도, 교사

지지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효과크기 범위는 

.15에서 .27로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거부․억압성 의사소통

이 자녀의 공격 행동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

을 미치며(양현아, 박영애, 2004; 오미정, 2015), 

어머니와의 문제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윤선오 외, 201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겠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

는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중 부정적 의사소

통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양부

모가정에서와 동일한 결과로 가족의 유형과 

관계없이 자녀의 외현화문제 발생에 있어 부

모-자녀간 의사소통방식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 있어 가족탄

력성이 주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로 밝혀진 것

은, 자녀가 위험요인에 맞설 수 있는 자원으

로 가족탄력성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위기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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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자, 지속적인 역

경이 있을 때 상호협력적인 노력을 통하여 가

족강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김미옥, 

2001). 이에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 예

방 및 해소를 위해서는 가족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내․외적 지원이 요구되는 바이다. 

한편,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문제와 교사

지지 간의 상관의 효과크기가 .18로 나타나, 

교사의 지지와 적절한 개입이 한부모가정 자

녀의 외현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적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모-교

사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지체계

를 강화하는 것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

문제를 낮추는데 있어 중요한 방책이 될 것이

라 사료된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과 

관련 영향요인 간 관계를 상세 분석했을 때, 

가족탄력성과 친구지지가 각각 .56과 .51로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는 가족의 적응적

인 자질 및 회복력과 같은 가족자원이 한부모

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에 있어 중

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

라 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심리적 복지

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자원 중 하나인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임유미(2007)의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

족요인과 더불어, 사회적요인 또한 한부모가

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또래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한부모가정 자녀

의 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있어 유의미한 요인

이라는 것을 증명한 Silitsky(1997)의 연구와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더욱이 본 연

구에서 다루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연령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이 다수를 차지한

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또래의 영향력이 크

게 미치는 청소년기 발달 특성과 연관 지어 

그 함의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족응

집성, 이웃지지, 자아탄력성과 사회기술 등이 

각각 .41, .48, .49, .42의 효과크기를 보여, 한

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족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감, 이웃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와 자녀의 자아탄력

성, 사회기술과 같은 개인적 자원이 한부모가

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큰 관계

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박주연(2011)

은 한부모가정 자녀가 이웃들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게 되면 생활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보고하였으며,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

에 중요한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의 효과를 밝

혀낸 선행연구(강부자 외, 2012)가 있다. 이는 

이웃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적응과 높은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도와 부모요인 간 관계

를 세부 분석한 결과, .18에서 .36으로 중간정

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나, 다른 영향요인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성을 드러냈다. 

이는 부모요인보다 전반적인 가족 분위기나 

유대감, 사회적 지지와 자녀의 개인적 자원 

등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

족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부모가정으로 전환되는 어려운 환경 조건에

서, 자녀가 외부세계에 잘 적응하고 삶에 대

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녀 개인의 내적 

보호요인 발달과 함께, 개인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일차적인 환경으로써의 가족, 나아가 

사회환경과의 건강한 교류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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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역아동센터의 보다 협력적이고 실질적

인 개입을 강화함과 더불어, 이웃, 또래와의 

건강한 교류 경험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

적응 및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한편, 친구 지지가 한부모가

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에 있어 유의

미한 변인이라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또래 

상담을 통한 또래와의 건강한 교류와 지지 경

험이 한부모가정 자녀의 적응을 높이는데 기

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혜진(2023)은 저소득 

여성 한부모의 자조모임 참여경험에 대한 질

적사례연구에서 한부모의 자조모임 참여는 사

회적 관계망 형성과 함께 사회적 지지 강화와 

심리적 적응력을 높이며 스트레스 완화 효과

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한부모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자조모임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된다면 한부

모와 그 자녀들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을 높

이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

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 중 하나로 가족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SES, 가족기능, 가족응집

성과 가족탄력성을 가족요인에 포함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송신영, 2007; 정연아, 

박해미, 202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도 SES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ESr = .14), 외현화문제(ESr = .06)

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족기능, 가족응집성, 가족탄력성과 같은 가

족의 정서적 기능 관련 변인이 중간 효과크기

에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낸 것에 비해, SES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상대적

으로 낮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부

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가족요인이 더욱 영향력 있는 변

인군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 요인 간 관계가 자녀 

연령에 의해 중재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자

녀 연령에 따른 분석이 가능한 연구들을 대상

으로 효과크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초등

학생 자녀와 대부분의 영향요인 간 상관의 효

과크기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

모요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동기의 특성과 연관지어 이

해할 수 있으며, 자녀 적응에 대한 부모 역할

이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개인이 태어나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

장하기까지 부모는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곽금주, 2016).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요인이 

아동 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는 점을 시사해 줌과 동시에, 건강한 부

모역할을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상

기시켜 주는 것이다. 한편, 한부모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에 있어 사회적요인은 

중, 고등학생과 .42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

는 친구, 교사, 이웃 등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

적인 태도가 청소년기 자녀의 건강한 적응과 

큰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며, 한부모가

정의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사

회망(social network) 형성이 중요한 보호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영향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된 다수의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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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하고 세부 분석

함으로써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녀 연령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

회적 적응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보

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

다. 이러한 정보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

회적 적응 증진 및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

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와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의 세 범주로 나누었다. 또 각 변

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족, 부모, 사

회, 자녀의 네 요인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 영

향요인의 하위요인을 나열하여 심리사회적 적

응의 어떠한 요인이 어떠한 영향요인 및 하위

요인과 가장 큰 관계를 가지며, 자녀의 어떠

한 연령대에서 어떠한 영향요인과 관계를 맺

을 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한부모 

자녀가 가진 어려움에 따라 개입 및 발전시켜

야 할 세부요인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위험요

인과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변인을 고려하여 

접근할 때 심리사회적 적응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

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과 후

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였으나,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인 한부모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추

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연령층에 대한 조

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추후 메타분

석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유아 및 초등학

교 저학년 자녀를 포함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인 한부모가정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 사회적요인 간 관련성

에 대해 상세하게 탐색하지 못했다. 앞서 청

소년기 자녀의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에 있어 

사회적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난 만큼, 외현화문제와 사회적요인 간 관계

를 조명하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의 성별에 

따른 메타분석을 진행하지 않아, 한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련된 영향요인과 

자녀의 성별 간 관계는 조명되지 않은 상태라 

말할 수 있겠다. 이에 추후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제기된다. 넷째,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변인 간 상관의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는

데 긍정과 부정의 개념이 있는 부모 양육태도, 

의사소통 등의 경우 상관계수 값을 절대값으

로 입력하여 변수 간 관계에서의 방향성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변수 간 방향성을 규명해 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형성의 원

인에 따라 자녀를 분류하지 않고 한부모가정 

자녀를 단일 그룹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구성 원

인(예: 미혼부모, 이혼, 사별)에 따라 자녀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조절효과를 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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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the psycho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in South Korea. Totally, 42 studies published between 2002 and 2022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study categorized the factors as parent, family, social, and child individual and explored 

their correlation with the psychosocial adapta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 individual factors(ESr = 

.38) had the largest effect size on children’s psychosocial adaptation, followed by social(ESr = .36), 

family(ESr = .24), and parent factors(ESr = .24). Further analysis revealed that internalizing problems in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family functioning and negative parental 

communication. Externalizing problems had a moderate effect size, primarily linked to negative parental 

communication. Social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relied on family resilience and peer 

support. The impact of variables varied with the child’s age, with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showing 

the highest correlation between parent factors and psychosocial adaptation. The implications and clinical 

recommend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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